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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도 국기와 현대차 깃발의 모습. (사진=현대차 홈페이지) 2025.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민성 기자 = 현대모비스 인도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현대자동차 인도 생산기지가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는 현지 딜러들이 보유한 재고로 수요에 대응하면서,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1일 현대차그룹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오후 3시 30분께 인도 타밀나두주 스리페룸부드르 산업단지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이룽가투코타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진화에는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됐으며 저녁께 완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인도 공장 중 섀시와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다

행히 건물 인원들은 모두 안전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장은 현대차 인도법인에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텔레매틱스 시스템(AVNT)와 전자 모듈을 공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현대차 인도법인은 부품 수급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크레타·엑스터·베르나, 아우라 등 현지 주력 차종을 생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인근 지역 수출 물량까지 담당

하고 있는 주요 생산거점이다.



현대차는 현재 현지에서 부품 재고와 공급 상황,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우선, 현지 딜러들이 보유한 차량을 통해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후 대체 업체 제품에 대한 내구성 검증 등을 거쳐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대차 인도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던 곳으로, 당분간 수급 문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나 수습 기간은 파악 중"이라며 "현대차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도 "일부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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